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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만 4∼10세의 자녀를 둔 33명의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성인여성의 아동기 시절 어머니

에 대한 애착과 자녀에 대한 표출정서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선행 연구에서 표출정서가 애착과 

깊은 관련이 있으며, 애착과 더불어 표출정서 또한 세대 간 전이가 일어난다는 것이 밝혀졌으나, 

애착의 수준에 따른 표출정서의 전이 과정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표출정서의 전이를 알아보기 위해 자기보고용 설문지 및 5분 말하기 면담을 활용

하여 성인여성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 지각된 표출정서, 자녀에 대한 표출정서를 함께 측정하였

으며, 애착과 표출정서의 상관관계, 그 사이에서 지각된 표출정서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애착과 지각된 표출정서, 표출정서는 높은 상관을 보였으며, 지각된 표출정서는 애착과 표

출정서를 유의하게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선행 연구에서 제시되었던 표출정서의 세대 간 

전이를 분명히 밝히고, 애착과 표출정서의 관련성을 재확인하였다. 이는 개인의 성장에 있어 가

정 내 상호작용의 패턴의 중요성을 시사하며, 더불어 3대에 걸친 표출정서의 전이를 연구하고 5

분 말하기를 통해 객관적인 표출정서를 살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주요어 : 애착, 표출정서, 5분 말하기, 애착의 세대 간 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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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대부분의 개인은 어릴 때부터 가족 구성원

과 상호작용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심리

적 안정과 정서적 지지를 얻고, 개인 특유의 

상호작용 및 문제 해결 방식을 배우게 된다. 

따라서 사람들에게 가족이라는 환경은 개인의 

신체적․심리적 발달과 더불어 인생 전반에 

걸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제를 보이는 가족의 상호작용 방식

은 개인에게 장기적인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고, 이에 취약한 사람들은 심리적인 문제를 

경험하며, 나아가 일부 개인은 정신장애가 발

병 또는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

정신장애를 가진 환자의 치료와 예후에서 

가족의 영향이 크다는 인식과 더불어 가족 환

경의 중요성에 대한 연구가 등장하면서(Brown, 

Carstairs, & Topping, 1958: 허정선, 현명호, 

2005에서 재인용) 가족의 정서적 분위기를 살

피는 연구 또한 늘고 있다. 후속 연구들은 부

정적인 정서 수준을 나타내는 것 중 하나인 

표출정서(Expressed Emotion; EE)가 정신장애의 

재발 및 예후와 상관이 높다는 결과를 보였다

(Andrzej, Anna, Igor, & Artur, 2012; Brown, 

Birely, & Wing, 1972; Butzaff & Hooley, 1998). 

표출정서에 관한 연구 논문을 분석한 국내 연

구에 의하면(김상남, 이경희, 2002), 표출정서

란 ‘가족이 정신과 환자의 질병 및 가정생활

에 대해 보이는 비난적 언어, 적대적 또는 지

나치게 관여하려는 태도’를 의미하며, 환자의 

증상 재발을 예측할 수 있는 요인 중 하나로 

높은 표출정서를 꼽았다. 특히 표출정서의 하

위요인 중 비난(Criticism)은 조현병의 양성증상

과 상관을 보였고, 정서적 과잉관여(emotional 

over-involvement)는 정신과적 증상의 발병과 재

발을 예측하는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표출정서가 특정 가족구성원에게 더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제기

되면서 가족이 드러내는 실제의 표출정서보다 

표출정서가 향하는 대상이 이를 심각하고 예

민하게 받아들이는 ‘지각된(perceived) 표출정서’

에 의해 조현병의 양상이 좌우되며(Cole & 

Kazarian, 1988), 가족의 객관적인 표출정서보다 

환자가 ‘지각하는’ 가족의 태도가 재발과 더 

높은 관련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

었다(Lebell et al., 1993). 이러한 연구들은 ‘얼마

나 많은 비난이 환자에게 전달되는가(Hooley & 

Teasdale, 1989)’와 같이 환자가 주관적으로 어

떻게 느끼고 지각하는가가 객관적인 표출정서

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설명한다(허정선, 현

명호, 2005).

이처럼 표출정서는 정신 질환이 있는 성

인 자녀에 대한 부모의 태도와 가족 분위기

를 연구하는 것에서 시작되었지만(Brown et 

al., 1972), 표출정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일부 연구 결과에서는 표출정서가 조현

병뿐만 아니라 신경성 우울증의 재발(Nathalie, 

Guy & James, 2012; Vaughn & Leff, 1976), 아동

기 우울증(Katie, Dorothy, Lindsey, Valerie, & 

Brandon, 2012; Martha et al., 2009)과 깊은 관련

이 있으며, BPD(Hooley & Hoffman, 1999), 

PTSD(Tarrier, Sommerfield, & Pligrim, 1999), 신

경성 식욕 부진증(Daniel, Renee, James, & Susan, 

2011)과도 상관을 보였다. 따라서, 표출정서는 

다양한 정신장애의 발병과 증상의 경과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당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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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병과 상관을 보이는 연구가 등장하면서 

표출정서 개념의 일반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으며(Koenigsberg, Klausner, Pelino, Rosnick, & 

Campbell, 1993), 점차 청소년과 유아에 대한 

부모의 정서적 태도를 연구하는 것으로도 

확장되고 있다(Stubbe, Zahner, Goldstein, & 

Leckman, 1993; Susan, Ronald, & Susan; 2010).

한편, 표출정서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면서 

표출정서를 측정하는 반구조화된 면담법인 

Camberwell의 가족 면담(Camberwell Family 

Interview; CFI)이 평가와 해석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실제 활용에 제약이 있다는 점이 주

목을 받았다(김진훈 외, 2007). 이에 따라 보다 

경제적인 방법으로써 5분 말하기(Five- minute 

speech sample; FMSS)가 고안되었는데, 독일에서

는 기존에 활용되던 CFI와 동일하게 표출정서

를 측정하는 것으로 검증되었고, 현재는 아동

을 대상으로 한 표출정서의 연구에 주로 활용

되고 있다(Dorothy, 2005; Magaña et al., 1986).

지금까지 살펴본 연구들은 가족이 개인에게 

표출하는 부정적인 정서가 개인을 자극하는 

환경적인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표출정서가 정신장애 및 기타 신체

적 질환의 발병과 재발에서 매우 중요함을 일

관되게 보여주고 있다(Butzaff & Hooley, 1998; 

Chambless, Bryan, Aiken, Steketee, & Hooley, 

2001). 이에 연구자들은 어떤 가족이 표출정서

가 높은 가족이 되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 이러한 관심을 반영하는 선행 연구

는 높은 표출정서를 보이는 가족과 낮은 표출

정서를 보이는 가족이 애착과 성격특성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며

(Diamond & Doane, 1994), 최근 한국에서 이루

어진 연구에서는 불안정 애착을 형성하고 자

아탄력성이 낮은 부모들이 표출정서가 높은 

가족으로 지각되는 것을 알 수 있다(허정선, 

현명호, 2005).

개인이 그 부모와 형성한 애착에 대한 연구

는 표출정서의 원인이 가족에게 있다는 관점

을 제공한다. 연구들은 Bowlby가 설명한 애착

의 내적작동모델(internal working model)과 세대 

간 전이(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애착과 표출정서가 분명한 관련

성이 있으며 개인이 그 부모와 형성한 애착은 

내적작동모델을 통해 자녀에 대한 표출정서에 

영향을 준다고 설명했다(Diamond & Doane, 

1994; Paley, Shapiro, & Worrall-Davies, 2000). 즉, 

부모와의 관계에서 형성된 내적작동모델은 영

아기에서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성장 과정 전

반에서 자아개념과 대인관계 표상에 영향을 

주어 친밀한 관계 형성에 기초가 되며, 정서

적․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제시

했다(정옥분, 정순화, 황현주, 2009; 하유미, 박

성연, 2012; Bowlby, 1973). Hamilton(2000)의 연

구에서도 애착이 오랜 시간 지속되는 안정적

인 속성임을 지지하고 있다.

부모-자녀 관계에서도 여성의 어린 시절 애

착이 아동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애

착관계를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Van 

Ijzendoorn, 1992), 이는 여성이 어린 시절 자신

의 어머니와 형성한 애착 유형의 내적 표상으

로 인해 자신의 자녀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특

히 Diamond와 Doane(1994)의 연구에서는 개인

이 자신의 부모와 형성한 애착이 개인의 자녀

에 대한 표출정서와 관련이 있으며, 표출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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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높은 가족은 한 세대 위에서 형성된 애착

력이 재작동할(re-enacting) 것이라고 설명하였

다. Paley 등(2000)은 안정 애착 부모는 양육에

서 민감하고 수용적이며 자녀와 협력하는 태

도를 보이는데, 이는 표출정서가 낮은 가족과 

특성이 유사함 말해준다. 반면, 회피형 애착 

부모의 경우는 자녀를 충분히 돌보지 않고 분

리되어 있으며, 자녀에 대한 민감성, 접근가능

성이 낮고 실수에 대한 참을성이 부족한 모습

을 보이는데, 이것은 표출정서가 높은 가족 

중에서도 비난이나 적대감을 보이는 가족의 

특성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양가/몰두형 애

착 부모는 자녀에게 수용적이며 접근가능성이 

높기는 하나, 민감성이 낮고 강압적, 강박적인 

양육행동을 보이는데, 이것은 표출정서가 높

은 가족이 나타내는 정서적 과잉관여와 유사

한 모습이다.

또한, 안정 애착을 형성한 개인은 부모의 

태도를 온정적이고 수용적, 자율적으로 지각

하는 반면, 다른 불안정 애착의 하위 유형을 

가진 개인은 부모의 태도를 거부적, 통제적으

로 지각하는 경향을 보였는데(옥정, 오윤희, 

정현옥, 2001), 이는 애착과 ‘지각된 표출정서’ 

사이의 부적인 관련성을 시사하며, 표출정서

가 개인의 불안정 애착 경험과 표상에서 나오

게 된다는 관점에서 애착과 더불어 표출정서

의 세대 간 전이를 예측해 볼 수 있다

(Diamond & Doane, 1994). 즉, 높은 표출정서

를 보이는 여성의 행동 유형에서 애착은 잠재

적인 기초가 될 수 있음을 말한다(Jacobsen, 

Hibbs, & Ziegenhain, 2000). 혼란된 애착 유형을 

보이는 여성은 부모와의 사이에서 미해결된 

상실감과 트라우마가 존재하고(Van Ijzendoorn, 

Schuengel, & Bakermans-Kranenburg, 1999), 자녀

를 돌볼 때 극심한 무기력을 느끼는 것과 관

련이 있는데(Solomon & George, 1999), 어머니

로서의 역할에 대한 무기력감이 높은 수준일 

때 불안정 애착 중 한 하위 유형은 활성화되

고, 이것은 공격적이고 적대적인 상호작용과 

높은 표출정서를 특징짓는 비판 또는 정서적 

과잉관여로 이어진다(Jacobsen et al., 2000).

그러나 애착과 표출정서 사이의 관계에서 

개인이 어떤 기제를 통해 표출정서가 높은 가

족으로 발달하게 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원

인과 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알려

진 바가 거의 없는 상태이다. 또한 지각된 표

출정서에 관한 연구는 다수 있으나(Cole & 

Kazarian, 1988; Hooley & Teasdale, 1989; Lebell 

et al., 1993), 이것이 자신의 표출정서에 어떻

게 관여하는지 그리고 다음 세대의 지각된 표

출정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

는 아직 미비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녀에 대한 표출정

서와 표출정서의 가족적 원인으로 알려져 있

고 개인의 내적표상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

치는 어린 시절 어머니와의 애착 수준을 검토

하고, 잠재적인 매개요인인 여성의 지각된 표

출정서가 애착과 자녀에 대한 표출정서 사이

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탐색하고자 한다.

상술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

이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가설 1. 성인여성의 아동기 시절 어머

니에 대한 애착과 지각된 표출정서는 유의미

한 부적상관이 있을 것이다.

연구가설 2. 성인여성의 아동기 시절 어머

니에 대한 애착과 자녀에 대한 표출정서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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母에 대한

애착

母로부터

지각된

표출정서

자녀에

대한

표출정서

그림 1. 지각된 표출정서의 매개효과에 대한 가설

적 모형

의미한 부적상관이 있을 것이다.

가설 3. 성인여성의 어머니에 대한 지각된 

표출정서와 자녀에 대한 표출정서는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있을 것이다.

가설 4. 성인여성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은 

지각된 표출정서를 매개로 자녀에 대한 표출

정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에 대한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및 연구 절차

본 연구는 대구와 경북에 거주하며 만 4∼

10세까지의 자녀를 둔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설문을 통해 진행하였다. 2010년 9월부터 2010

년 10월까지 약 8주의 기간 동안, 총 84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회수된 59부 중 참가자에

게 연구 참여의 자발성, 녹음과 관련된 절차 

및 비밀 보장을 설명한 후 5분 말하기에 동의

한 49명을 대상으로 평가자가 직접 가정 방문

하여 녹음하였다. 이 중 설문지를 잘못 기재

하였거나 무성의하게 응답한 자료 8부는 분석

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최종 참가자 수는 41

명이었으며, 평가자간 신뢰도를 통해 5분 말

하기에서 표출정서와 표출정서의 하위요인인 

비판, 정서적 과잉관여 각각에서 두 평가자가 

완전히 일치하는 대상 33명을 선정하여 본 연

구의 가설을 검증하였다. 41명에 대한 사회인

구학적 변인은 표 1과 같다.

2. 측정도구

성인애착척도(Adult Attachment Scale; AAS)

성인여성의 어머니에 대한 아동기 애착을 

측정하기 위해 Hazan과 Shaver(1994)가 제작한 

성인애착척도(Adult Attachment Scale: AAS)를 

기초로 정혜승과 김광웅(2001)이 번안하고 이

중부정문을 긍정문으로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

다. 이 질문지는 어머니에 대한 아동기 애착

과 관련하여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

항의 예로는 ‘나는 어머니와 충분한 시간을 

보냈었다.’, ‘나는 내가 필요로 할 때 어머니가 

나를 위해 있어주리라 믿었다.’, ‘나는 대부분

의 일(걱정, 관심 등)을 혼자 마음속에 담아 

두었다.’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정혜승과 김광

웅(2001)의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를 구한 결과 

.91로 나타났다. 애착척도의 점수 범위는 총 

16점∼112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성인여성이 

아동기 시절에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를 구한 결과 

Cronbach's ɑ는 .89로 높은 일치도를 보였다.

한국판 표출정서 수준(Korean-Level of 

Expressed Emotion; K-LEE)

어머니로부터 지각한 표출정서를 측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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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n = 41

빈도 %

연령

30세 이하 1 2.4

31-35세 10 24.4

36-40세 17 41.5

41-45세 13 31.7

계 41 100

평균(표준편차) 38.10(3.58)

최종

학력

고졸 7 17.1

전문대졸 8 19.5

대졸 23 56.1

대학원졸 3 7.3

계 41 100

직업

가사 25 61.0

서비스직 4 9.8

사무직 4 9.8

전문직 5 12.2

기타 3 7.3

계 41 100

결혼

미혼 0 0

기혼 41 100

동거 0 0

별거 0 0

이혼 0 0

재혼 0 0

사별 0 0

계 41 100

자녀수

1명 5 12.2

2명 27 65.9

3명 7 17.1

4명 이상 2 4.9

평균(표준편차) 2.15(.69)

표 1. 성인여성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대한 빈도

분석

위해 Cole과 Kazarian(1988)이 개발하고 배헌석

(2000)이 국내에서 타당화한 표출정서수준척도

(Korean Level of Expressed Emotion; K-LEE)를 사

용하였다. 원 척도는 정신과 환자가 가족에 

대해 지각한 표출정서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

되었으나, 예비조사 및 최종 문항 선택 과정

에서 일반인 85명, 조현병 환자 18명을 대상

으로 하고 있어, 정신과 환자뿐만 아니라 일

반인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

다(Cole & Kazarian, 1988). 배헌석(2000)은 타당

화 연구를 통해 세 개의 하위요인인 ‘지지부

족, 비난, 간섭’으로 45문항을 구성하였다. ‘지

지부족’은 존중 및 수용적인 태도와 정서적 

지지, ‘비난’은 행동이나 성격에 대한 불만, 비

난의 어조나 비언어적 표현, ‘간섭’은 강요나 

과잉관여적 태도를 나타낸다. 각 하위요인 별 

구성된 문항으로는 ‘어머니는 내가 힘들어할 

때 나를 내버려둔다(지지부족)’, ‘어머니는 내

가 어머니의 기대에 어긋나게 행동하면 나에

게 죄책감을 안겨준다(비난)’, ‘어머니는 내가 

하는 일에 항상 잔소리를 많이 한다(간섭)’ 등

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편, 배헌석(2000)의 연

구에서 전체 내적 일치도가 Cronbach's ɑ .95로 

높게 나타나 Cole과 Kazarian(1988)의 연구와 비

슷한 수준을 보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는 Cronbach's ɑ .93으로 나타났다.

5분 말하기(Five-Minute Speech Sample; 

FMSS)

5분 말하기는 주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적 연구에 사용되는 도구로, Magaña 등

(1986)이 제작하여 독일에서 표출정서 측정을 

위한 도구로 검증된 바 있으며(Leeb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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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 현재는 정신과적 병력이 없는 일반 성

인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도 활용되고 

있다(Laghezza et al., 2011).

본 연구자는 성인여성이 자녀에게 나타내는 

표출정서를 측정하기 위해서 Magaña 등(1986)

이 제작한 5분 말하기의 지시문과 평가 기준

을 번안하였다. 번안 작업은 각 연구에서 제

시된 5분 말하기 가이드라인과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Diaz, 2001; Dorothy, 2005; McCarty, 

2000), 임상심리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여 자연

스럽고 정확한 우리말 표현으로 번안하였다. 

또한, 8명의 예비조사 대상자들에게 실시하고 

정확한 의미 전달이 어려운 부분을 재수정하

는 과정을 거쳐 우리말 표현에 가깝고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문장의 순서를 일부 바꾸어 

지시문을 완성하였다.

평가자간 신뢰도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 기

준에 있어서도, 2명의 평가자들에게 하위요인 

각각의 개념을 설명하여 이해를 돕고, 개념을 

분명하게 나타내지 못한다고 생각되는 하위요

인의 명칭을 선별하여 개념과 일치하도록 수

정하여 평가 기준을 완성하였다.

5분 말하기는 표출정서를 ‘비판’과 ‘정서적 

과잉관여’인 두 개의 하위요인으로 나누어 평

가한다. 높은 비판적 표출정서(High-Critical EE)

를 평가하는 기준은 부정적인 첫 진술과 관계

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기 등으로 구성되어있고 

높은 정서적 과잉관여(High-EOI)는 과도한 칭

찬, 자기희생적 행동, 과거에 대한 세부 묘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McGuire & Earls, 1994). 

5분 말하기의 내용이 높은 비판적 표출정서와 

높은 정서적 과잉관여를 모두 포함할 경우 높

은 표출정서(High-EE), 둘 중 하나만 포함할 경

우에는 경계선 표출정서(Borderline-EE), 둘 

다 포함하지 않을 경우에는 낮은 표출정서

(Low-EE)로 분류하였다(Jacobsen et al., 2000).

평가는 성인여성이 5분 동안 ‘자녀가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 ‘자신(성인여성)과 자녀의 

관계가 어떤지’에 대한 생각과 감정을 자유롭

게 이야기하는 것을 기초로 한다. 본 연구자

를 제외한 2명의 평가자가 녹음된 5분 말하기

를 듣고 평가 기준에 따라 표출정서의 수준을 

각각 측정하였으며, 본 연구자가 종합하여 평

가자간 신뢰도를 구하는 과정을 거쳤다. 2명

의 평가자는 정신보건임상심리사 2급의 자격

증을 소지한 임상심리사로 구성되었으며, 표

출정서 및 5분 말하기 평가 기준에 대한 교육

과 함께 예비조사 대상자를 통해 얻은 샘플을 

반복적으로 채점 및 논의하며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합의하였다.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비판: 첫 진술의 질, 관계의 질, 한 번 이

상의 비난.

2. 정서적 과잉관여: 과도한 칭찬, 긍정적인 

감정 표현, 자기희생 및 과잉보호에 대한 언

급, 울음 등 정서적 좌절 표현, 자녀와 관련 

없는 ‘과거’ 정보를 세부적으로 묘사.

총 5분의 녹음 시간동안 응답자들이 실제로 

말한 평균 시간은 약 4분 56초였으며, 일부 

응답자의 경우 5분의 녹음 시간을 경과하여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으나 5분 이후의 반

응에 대해서는 녹음하지 않았다.

조현병, 기분장애, 섭식장애를 가진 성인 환

자의 가족, 비임상 집단의 자녀 및 부모에 대

한 연구에서 5분 말하기의 평가자간 신뢰도는 

높은 표출정서와 낮은 표출정서의 구분에서 

Cohen's kappa 계수 .70∼.86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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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Kappa
ICC

(급내상관계수)

비판 .76*** -

비판의

하위요인

부정적인 첫 진술 .64*** -

부정적인 관계 평가 .61*** -

한 번 이상의 비판적 언급 .53*** -

비판적 언급에서 목소리 톤 .58*** -

                     정서적 과잉관여(EOI) .76*** -

정서적

과잉관여의

하위요인

정서적 좌절을 표현 - .82***

자기희생 또는 과잉보호 행동 묘사 - .69**

관련 없는 과거 정보에 대한 세부묘사 - .80***

자녀의 태도에 대한 과도한 긍정감정 - .77***

과도한 칭찬(다섯 개 이상의 긍정적인 말) .66*** -

                     표출정서 .74
*** -

** p < .01. *** p < .001.

표 2. 5분 말하기의 kappa 및 급내상관계수

(Laghezza, et al., 2011; Magaña et al., 1986; Van 

Furth, Van Strien, Van Son, & Van Engeland, 

1993). Magaña 등(1986)의 연구에서는 비판과 

정서적 과잉관여의 평가자간 신뢰도는 다르게 

나타났는데 비판의 경우 Cohen's kappa 계수가 

.36∼.94로, 정서적 과잉관여의 경우 Cohen's 

kappa 계수가 .56∼.85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5분 말하기의 하위 항목 중 범

주로 평가된 항목은 kappa 계수를 측정하였으

며, 이를 제외한 항목은 횟수로 평가되어 급

내상관계수(Interconstruct correlation; ICC)를 통

해 평가자간 신뢰도를 평가하였다. 본 연구

에서 표출정서의 평가자간 신뢰도는 Cohen's 

kappa 계수 .74이며, 비판 및 정서적 과잉관여

의 경우에는 각각 .76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사항은 표 2에 제시하였다.

3. 분석 방법

자료는 통계 프로그램인 SPSS 18.0K을 사용

하였다. 성인애착척도와 한국판 표출정서수준

척도는 각 문항의 합을 구하였고, 5분 말하기

는 더미변수로 변환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연구대상자와 그 자녀의 인구통계학

적 특성과 주요변인의 분포, 애착 수준에 

따른 표출정서의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빈

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애착

과 지각된 표출정서를 측정하는 각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ɑ 값으로 산출하였으며, 

5분 말하기의 평가자간 신뢰도를 보기 위해

서는 kappa계수, 급내상관계수를 측정하였다. 

이 중 5분 말하기에서 평가자 간 일치하는 결

과를 보인 33명을 대상이 최종 선정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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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인

n = 33

빈도
애착 지각된 표출정서

M SD M SD

표출정서

높은 표출정서 10 66.00 9.35 63.40 7.28

경계선 표출정서 13 77.31 6.12 50.54 2.40

낮은 표출정서 10 93.20 6.27 45.90 0.88

표 4. 표출정서의 수준에 따른 애착, 지각된 표출정서

변 인
n = 33

최소값 최대값 M SD

애착 53.00 103.00 78.70 12.91

지각된 표출정서 45.00 76.00 53.03 8.32

표 3. 애착, 지각된 표출정서의 평균 및 표준편차

이들 중 개별 자기보고용 설문지에서 극단적

인 점수를 보이는 대상은 없었다. 애착과 표

출정서, 애착과 지각된 표출정서, 지각된 표

출정서와 표출정서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애착

과 표출정서에서 지각된 표출정서의 매개효

과를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

시하였다.

Ⅲ. 결과 및 해석

1. 애착, 지각된 표출정서, 표출정서의 분포

애착과 지각된 표출정서의 평균과 표준편차

는 표 3, 표출정서의 수준에 따른 애착, 지각

된 표출정서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4에 제

시하였다. 각 요인별 전체 평균을 살펴보면, 

애착이 78.70(SD = 12.91), 지각된 표출정서가 

53.03(SD = 8.32)으로 나타났으며, 표출정서 수

준의 경우, 높은 표출정서와 낮은 표출정서가 

각각 10명, 경계선 표출정서가 13명이었다. 높

은 표출정서 가운데 애착의 평균이 66.00(SD 

= 3.35), 지각된 표출정서의 평균이 63.40(SD 

= 7.28)이고, 경계선 표출정서의 애착 평균은 

77.31(SD = 6.12), 지각된 표출정서 평균이 

50.54(SD = 2.40)이며, 낮은 표출정서의 애착 

평균이 93.20(SD = 6.27), 지각된 표출정서의 

평균은 45.90(SD = 0.88)으로 나타났다.

2. 애착과 표출정서에 대한 지각된 표출정서

의 매개효과

먼저 가설 1과 2, 3의 검증 결과, 본 연구에

서 조사한 애착, 지각된 표출정서, 자녀에 대

한 표출정서 각각의 변인들 간 상관관계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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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1 2 3

1. 성인여성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 -

2. 성인여성의 어머니에 대한 지각된 표출정서 -.80
*** -

3. 성인여성의 자녀에 대한 표출정서 -.83
*** .83*** -

*** p < .001.

표 5. 주요 변인들 사이의 상관분석                                                        (N = 33)

독립변인
1단계 2단계

B β B β

1 모(母)에 대한 성인여성의 애착 -.05 -.83*** -.03 -.47***

2 모(母)에 대한 지각된 표출정서 .04 .46**

F  70.36***  50.11***

R2 .69 .77

∆R2 .69 .08

Adj. R2 .68 .75

주. 종속변인: 표출정서

   ∆R2 = R2 Change
** p < .01. *** p < .001.

표 6. 애착이 표출정서에 미치는 영향(지각된 표출정서의 매개효과)

인하였으며, 상관분석 결과를 표 5에 제시하

였다. 표 5와 같이, 어머니에 대한 성인여성의 

애착은 지각된 표출정서(r = -.80, p < .001), 

자녀에 대한 표출정서(r = -.83, p < .001)와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한편, 어머니에 대한 

성인여성의 지각된 표출정서는 자녀에 대한 

표출정서(r = .83, p < .001)와 정적 상관관계

를 보였다.

또한, 가설 4를 검증하기 위해 애착과 지각

된 표출정서가 자녀에 대한 표출정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하였고, 위계적 회귀분

석을 실시한 결과, 예상대로, 애착은 표출정서

를 유의미하게 예측하였다. 표 6을 살펴보면, 

성인여성의 애착이 표출정서를 설명하는 정도

는 69.4%로 나타났고, β값이 -.83으로 나타나 

표출정서에 대한 애착의 영향력이 높음을 보

여주었다(p < .001). 두 번째 단계에서 애착과 

지각된 표출정서가 함께 투입됨에 따라, 표출

정서에 대한 설명량이 77.0%로 7.6%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Adj. R2 = .75), 그 영향력 

또한 유의미하였다(p < .01). 즉, 2단계에서 지

각된 표출정서가 투입되면서 1단계보다 상대

적으로 애착의 영향력이 감소하는 동시에(β 

= -.47), 표출정서에 미치는 효과와 세 변인 

간 관계는 유의함을 볼 수 있다(p < .001). 이

러한 결과를 통해 어머니에 대한 성인여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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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착과 지각된 표출정서가 각각 표출정서를 

예측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각된 표출정서는 

애착과 표출정서를 매개하여 영향력을 높여주

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지각된 표출정서의 

매개 효과 크기에 대한 유의도 검증을 위한 

sobel test 결과, 애착과 표출정서와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부분매개변수임을 검증하였다(z =  

-3.07, p < .01).

Ⅳ. 논의 및 결론

정신장애의 가족적 원인 중 하나로 표출정

서가 알려지고 그에 따른 연구가 증가하면서, 

애착이 표출정서에 영향을 미치고 불안정 애

착과 높은 표출정서가 함께 대물림된다는 연

구결과를 이미 설명한 바 있다(Diamond & 

Doane, 1994; Paley et al., 2000). 이에, 본 연구

에서는 부모가 과거 자신의 부모와 형성했던 

애착경험이 자녀에 대한 표출정서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를 바탕으로(Diamond & Doane, 

1994; Dozier, Stevenson, Lee, & Velligan, 1991; 

Paley et al., 2000), 성인여성의 지각된 표출정

서가 애착과 자녀에 대한 표출정서에 어떤 역

할을 하는지 탐색하는데 의의를 두었다.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인여성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 지각된 표출정서, 어머니에 대한 애착

과 자녀에 대한 표출정서는 각각 부적으로 상

관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에 대

한 애착이 불안정적일수록 지각된 표출정서가 

높을 가능성이 많고, 부모에 대한 애착이 이

후 자녀에 대한 표출정서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전의 연구 결과들과 일치하며(Diamond & 

Doane, 1994; Dozier et al., 1991; Paley et al., 

2000), 가설 1과 2를 살펴보기에 앞서 안정된 

근거를 제공한다. 즉, 어머니가 양육행동에서 

화를 내거나 강압적인 모습을 보이면 개인은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하게 되고, 불안정 애착

을 형성하게 된 자녀는 어머니와의 상호작용

에서 표출정서를 높게 지각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형성된 어린 시절의 

내적작동모델이 자녀와의 관계에서 재작동하

며, 불안정 애착을 형성했던 여성은 부정적 

내적 표상을 형성하여 자녀에 대한 표출정서

가 높아지게 됨을 시사한다. 따라서 애착과 

표출정서의 관계를 설명함에 있어, 성인여성

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 자녀에 대한 표출정

서의 상관관계는 안정 애착을 통해 형성한 내

적작동모델의 중요성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본 연구의 결과 또한 

선행 연구를 지지한다.

아울러 어머니에 대한 성인여성의 지각된 

표출정서와 자녀에 대한 표출정서의 관계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낸다는 결과에 

따라 가설 1이 지지되었다. 이는 불안정 애착

이 세대 간 전이됨과 동시에 높은 표출정서 

또한 세대 간 전이가 이루어진다는 Diamond와 

Doane(1994)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부모가 어린 시절 경험

했던 자기 부모의 양육행동을 그대로 자녀에

게 반복한다는 선행 연구와도 일치하는 것으

로 보인다(장휘숙, 1997). 이처럼 세대 간 전이

를 연구한 일관된 연구 결과들을 종합하여 보

면, 지각된 표출정서와 자녀에 대한 표출정서

의 상관관계는 가족의 한 구성원이 피해자와 



152  인간발달연구

동시에 가해자도 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표

출정서가 한 개인의 환경적 스트레스로만 작

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 전체에 영향

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애착과 표출정서에 대해 지각된 표출

정서가 매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가설 2 역시 

지지되었다. 즉,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한 여성

은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지지는 적게 받았던 

반면 간섭은 많이 받았다고 느끼며, 이와 같

은 지각된 표출정서의 경험으로 인해 자녀와

의 관계에서 높은 표출정서를 나타내게 된다

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자녀와 불안정 애착

을 형성한 여성보다 안정 애착을 형성한 여성

이 자신의 어머니와의 관계를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며, 어머니가 더 양육적이고 정서적으

로 지지를 해주었다고 지각한 것으로 나타난 

Morris(1980: 이혜승, 2000에서 재인용)의 연구

와도 유사한 결과이다.

부모에게 지속적이고 풍부한 지지를 받지 

못한 개인은 그러한 상호작용 경험을 장기간 

축적하고 부정적인 내적 표상으로 내재화할 

수 있으며, 자녀와의 관계에서 상호작용할 때 

드러날 수 있다. 따라서 부모의 부적절하고 

부족한 지지로 인해 불안정 애착을 형성한 개

인은 자녀와의 관계에서 높은 표출정서를 보

일 가능성이 높으며, 그 자녀 또한 높은 표출

정서를 보이는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부

정적인 내적작동모델이 형성되고, 다시 그 자

녀의 자녀에게 높은 표출정서를 나타낼 가능

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애착과 함께 높은 표

출정서의 일부가 세대 간 전이되는 것의 단면

을 나타내며, 이는 Diamond와 Doane(1994)가 

표출정서는 부모 자신의 불안정 애착 경험과 

그 표상에서 나오게 되는 것으로 불안정 애착 

패턴이 세대 간 전이에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를 

대상관계의 측면에서 보면, 인생 초기 애착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대상에 대한 

여러 표상이 자녀의 자아 속에서 통합되고 내

면화되어 실제 가족과의 상호작용에서 나타나

게 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겠다. 표출정서

에 대한 개인의 표상이 가족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과제는 다음과 같

다. 첫째, 성인여성의 애착과 지각한 표출정서

를 측정하기 위하여 설문지를 사용했다. 설문

지 측정에 앞서 5세에서 12세 사이의 경험과 

느낌을 되살려 응답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회상에 의존한 응답이 주를 이루었을 것이라

고 생각된다. 따라서 어린 시절에 경험한 감

정이 흐려졌으며 이후의 판단과 해석으로 왜

곡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제한점을 극

복하기 위해서는 3세대를 직접 살피는 장기적

인 종단 연구를 통해 애착, 지각된 표출정서

와 표출정서를 단계적으로 탐색하고, 표출정

서의 세대 간 전이를 면밀히 살필 수 있을 것

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자녀에 대한 표출정서

의 측정을 위해 빈도 사건 표집의 유형인 5분 

말하기를 사용하였다. 인터뷰 및 평가를 하는 

연구 절차에 피험자들이 참여하는 데 있어 비

용과 시간 소요가 컸던 바, 많은 대상이 참가

하는데 제한적이었고, 최종적으로 33명의 참

가자만을 대상으로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시키는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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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며, 

더 많은 대상을 통한 연구에서 반복하여 검증

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은 가족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비록 

표출정서가 최근 아동, 청소년에 대한 부모의 

정서적 태도에 관한 연구로 그 범위가 넓어지

고 있으나(Stubbe, et al., 1993), 장애의 발병 및 

재발과 깊은 연관성을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각각의 정신장애마다 지각된 표출정서

의 역할을 검증하는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상술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아

래와 같은 의의를 갖는다. 첫째, 3대에 걸쳐 

표출정서의 전이를 연구했다는 점이다. 애착

과 지각된 표출정서의 매개요인만을 연구한 

선행 연구와 달리 가족 내 구성원의 상호작용

에서 나타나는 지각된 표출정서를 살핌으로써, 

불안정 애착과 높은 표출정서가 세대 간 전이

될 수 있음을 밝혔다. 이는 개인에 대한 가족

의 영향이 대를 이어 전해질 수 있다는 시사

점을 제공한다.

둘째, 지각된 표출정서 뿐만 아니라, 5분 말

하기를 통한 객관적인 표출정서를 살폈다. 가

족 구성원이 나타내는 표출정서보다 개인이 

지각하는 표출정서의 중요성이 더 크다는 연

구 결과를 볼 때(허정선, 현명호, 2005; Hooley 

& Teasdale, 1989), 개인이 높은 표출정서를 지

각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우리는 표출정서

의 객관적인 특성을 파악하고, 그에 적절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즉, 본 연구가 다소 적은 

참가자로 인해 내적 신뢰도 및 타당도에 일면 

한계를 지니고는 있으나, 객관적인 지표를 통

해 표출정서를 평가했다는 점은 하나의 선행 

연구로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며, 본 

연구의 결과는 애착 및 표출정서와 관련된 후

속 연구에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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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lationship between Adult Females' Attachment in

Childhood and Their Expressed Emotions to Their Children:

The Mediating Effects of Adult Females' Perceived Expressed Emotions

Yi, Seon-Ji                    Kim, Jung-Mo

Department of Psychiatry, Youngnam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quality of adult females' attachment to their own 

mothers in childhood and the quality of their expressed emotions of the 33 adult females who comprised 

the study group to their children. In addition to the direct path of the effects of adult females' 

attachment on their expressed emotions, we investigated the mediating effects of adult perceived expressed 

emotions. The Adult Attachment Scale (AAS), Korean-Level of Expressed Emotion (K-LEE), and the 

Five-Minute Speech Sample (FMSS) were administered to the 33 adult females. The results indicated that 

adult females' attachment related closely to their perceived expressed emotions to their own mothers and 

their subsequent expressed emotions to their children, and the mediating effects of perceived expressed 

emotions were seen to be significant. These results suggested strongly that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expressed emotions did indeed take place, and was significant and objectively seen through expressed 

emotions in the Five-Minute Speech Sample. In addition, the result suggests that attachment and expressed 

emotions are important factors in determining family interactional patterns.

Keywords : attachment, expressed emotion,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Five-Minute Speech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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